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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   임   사

 1. 있을  다한 일을, 날  말  갚을 

수 없음을 압니다. 

  그래  ‘ 날 는 말없이’ 가 제 생각이었

만, 이 에  수의견이라 채택  않았습니

다. 다수의견에 라 마 해, 그래  짧게, 그

러나 제 마음을 담아, 퇴임인사를 드립니다.

2. 은 누 나 판결  억 니다. 

  저  그러 를 망합니다.

   판결에 의 수리 5 제 가 아니라, 

저 자신의 수많은 판결  억 를 합니다. 

  34 간 잘한 것 한 것  제 책임입니다. 

 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평가  비판은 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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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, 상처 은 께는 를 합니다. 

  역 족, 衆寡不敵이 이  수 없음을 잘 

압니다.

  인간이 를 포 한 최근의 어느 흉악 이라 할

라  가가 접 살인 을 행할 은 없

다는 것,  아 가, 그 아들이, 그 아들의 과 

동생과 다시 그 아들이 자신의 믿는  종 적 신

 문에 역 1  6 의 을 사는 사 이어

는 안 다는 것, 이런 見解들이 多數意見이 

는 을 보게 는 날이 드시 리라고 믿

으 , 납니다.    

3. 재판은, 판결문에 한 들끼리 한 것이 

아닙니다.

  판결이 나  여러 습으  고생하신 

 여러 , 리는  함께 참여하고 助力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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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으  어 남을 것입니다. 

  경비 리 의 실무 과 청 경찰, 새 어스름

에 사무실과 잔 을 살펴주  파견근 자 여러

, 이른 아침 여러 과의 만남은 제 힘과 

의 천이었습니다.   

  재판연  여러 의 열정과 헌신에, 히 

감사드립니다.

  리가 인연을 맺고 함께 한 시간이 헛 거나 

그냥 사라  리 없습니다.

  어  여건 하에  자존감과 자 심으  

쁘게 일하시 를 랍니다.

4. 끝으 , 여 들에게 당 합니다.

  언젠가 여러 이 전체 의 다수가 고 남

이 수가 라 , 여 만으  

을 하는 일은 없 를 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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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체 의 비율과 상 없이 양 평등하게 性

比의 균 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, 은 

한민  사 의 상 이자 심장이  문입니다. 

헌 은 그 만으   헌 적 가치  

칙이 어야 합니다.

 

5. 저는 이제 을 나, 자유인으  아갑니

다.

    한   가  아들들에게는 늦

은 것이 만, 아  다 주는 남편이 있어 그리 

늦 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

 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하고 가르

치는 일  뜻 겠으나, 제가 미처 알  하는 

것을 고 치고 싶은  포 할 수 없었습

니다. 

  “ 리고 갈 것만 남아  참 가 하다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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老작가( 경리)의 심경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. 

문정희 시인의 “ ”  시작한 저의 으

의 임 를, 이제 그의 시 “내가 한 일”의 

일 를 인 하는 것으  마치고자 합니다. 

    “나는 아무 것  아니고만 싶습니다.

     강물을 안으  어 고 

     람을 견

     그저   앞을 향해 걸어간 일 

     내가 한 일 에 

     그것을 좀 쳐 다  를 마는”

  여러 과 그 가정이 늘 平和 고 행복하 를 

합니다. 

  안 히 계십시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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